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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산  10  미

  

남 연 실 연 원

강산  시  지 2008  11월 18  꼭 10  었다. 십    어진 강산 

 미하게나마 한 라는 동토  들여다 볼  었  창 었다. 간에 어 나 못

살고 어 운 모습  한 동포  보  가슴  아  억  난다. 그 사  강산  엄청나

게 많  변  했다. (2003 )  시  후 우리는 한  지키는 비 장 지  통과

하  장  느끼는 한편 단  아픔  몸  느꼈다.

강산  우리   한 걸   다가   도  한 것  아 도 할  없  것

다. 진 한 통  마  통합 라는 견지에  보  강산  우리  마  열게 한 역사  

사건 었다.  강산  60여 간 단  채  살아  남 한 주민들 모  마  한

간에 하나가 도  하지는 못했다. 특  주민들  마  돌 키는 는 그 지리  한계  

해 역  것  사실 다.

지난 10  강산  지역 경 에도 큰  차지했다. 강산  생계  지해  

사람만 해도 지 다. 여행사 리  120개, 그 에  25개 업체는 강산 나 개 만  

 한다. 나 고  지역 업체, 식 , 주  등 90개 상  강산 만 라

보는 상  들 다. 그리고 들 지역에  강산  재 납 만 하는 업체만 해도 167개나 

다. 아산  비 , 강산 지역에 직  한 사만 해도 34개나 다. 아산  한 33

개사가 지 지  1,269억 원  했다. 아산  포함하  4,300억 원  는다.

들 업체들  지난 7월 11  ‘ 씨 피살사건’ 후 강산  단  많  피해  

보고 다. 아산  업  30% 상  강산에 하고 다. 강산  단 후 누  

실만 해도 840억 원  었다. 강산 지에  고용  한 능직 1,200여 , 재 동포 600여 ,

아산과 업체 250여 , 그리고 남 에  직간  경  동  하는 사람 200  등  

2,250   리  상실하 거나, 상실할 에 처해 다.

한  경  실도 만만찮다. 2007  한 해 강산  한 객 는  34만 8263 었

다.  가  한   2,038만 달러  았다. 2008  상 만 하 라도 19만 700  ,

1,074만 달러   가  지 았다. 는 1 당 평균 56.3달러 도에 달하는 액 다. 2008

 하 에 20만  객  강산  찾  것  상하 , 한  약 1,126만 달러(약 152

억 원 도)  해 본 것 다. 한 경  규모  지 않  액 다.

강산  남  진, 민 공동체  하는 실  단 다.  통한 남  

진  한  치, 경 , 사   삶에 향  미친다. 한  해  에 항 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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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 에 사 계 과 비 장지  개 한 것만도 큰 변 다. 는 한 도에  신

뢰   장  직결 다. 강산  1997  IMF  당시 에 처한 경 경

 시키는  직·간  지했다. 한 도에  사  장  아질 , 강산  

루어지고 었  에  들  심리  안감  상쇄 도 했다. 1999  6월 15  

연평해 과 2002  6월 29  해  당시에도 지  사업  강산 다. 결  남 한 간 

  동질  강 시키고, 한 도 장  동 아 평  하는 사업  강

산 사업 다.

한  민간 에 한 과  에 단 었 는 하지만 강산  단  강산  하

거나 강산에  산가  상 하 는 망  한하고 다. 남  산가  상  한 강산

가 공 나 공식  루어지지 않고 다. 여생  얼마 남겨 고 지 않  고 산가

 상  망 들에게는 큰  아닐  없다.

강산  가 해결  해 는 재  남  경색 계가 야 다. 어느 편 라도  

 하고 에 해야 한다. 한도 남한  뀌지 않   할  없다는 경직  

태도  야 한다. 강산  격사건에 한 진상 사  포함하여 한  남 비  지,

 라 살포 지,  도  지원 재개, 10·4 언과 6·15 언  행 등  포 하는 진  

는 남 가 재개 어야 한다.  없는 남 계는 결만 고, 사  장  치달  뿐

다. 체   체    는 가 시 하다.


